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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


19-02-09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설날인 2월5일 저녁에 미국의  의사당에서 연두교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100% 다 지지하지는 않는 제가 들었을 때 그의 연설은 명연설이었습니다.  한 시간 20여분 동안의 연설은 좀 긴 측에 속하지만 지루한 연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가 “우리는 보복과 저항과 복수의 정치를 배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과 타협과 공통적인 선을 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함 아니면 봉착을, 결과 아니면 저항을, 비전 아니면 복수를, 비상한 발전 아니면 의의 없는 파괴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양당의 상하원의 의원들은 우뢰 같은 기립 박수를 했습니다. 그는 연설 도중에 100번 이상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실적을 자랑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는 그가 취임한 이후 5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 중에서 60만 개는 제조업계의 일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500만 가구가 푸드 스탬프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실업률은 지난 반 세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인종, 동양인들과 장애를 가진 미국인들도 최저의 실업률을 보였을 뿐 아니라 감세법을 의회에서 통과 시켰으며 개인이 강제로 가입 하도록 되어 있던 오바마 캐어를 종식 시켰고 미국이 원유와 천연 가스의 생산과 에너지의 수출에 있어서 세계 최고 지위를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를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미국은 자유와 독립의 토대 위에 건국된 국가입니다. 즉 정부의 강요, 지배, 통제 가 없는 토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개 태어났으며 자유롭게 머물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굳은 결의를 새롭개 합니다. 즉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사회주의를 배척한다는 언급을 했을 때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한 버몬트주 줄신 상원의원의 굳은 표정을 중계하는 TV가 비췄습니다.

그의 명 연설에는 북한의 김정은과 2월 27일에 비엣남에서 회담하게 일정이 잡혔음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이란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도 북한을 비난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11명의 유대인이 테러로 생명을 잃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분을 소개하기도 했고 스스로 암투병을 하면서고 암퇴치를 위하여 모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10세 여아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강제 수용소로부터 미군에 의해 구출된 81세된 분을 소개하여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삭이 되었거나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라도 아이의 생명을 끊어도 괜찮다는 입법을 추진하는 낙대주의자들을 바판했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향상을 갖고 있으며 태어날 권리가 있음을 확실히 주장했습니다. 일부 낙태 지지자인 의원들은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멋진 연두교서 연설을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끝
